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인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분의 뜻과는 멀어져만 갑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적개심, 시기, 격분, 이기심,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듯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군종 나충열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 입단   

• 신성원 루치아노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이 기쁘게 응답하시어 함께 전례의 도구로 함께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많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2 주간의 여정으로 떠났던 여행을 아무탈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현 지휘자 세실리아 자매님의 부군이신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지난 월요일 수술을 마치시고 

Pleasanton 에 살고 있는 딸의 집으로 퇴원하시어 요양중에 있습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중에 청해주십시요.  항상 기도해 주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최남숙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 권 베로니카님)의 간병차 서울에 가시어 15 일, 수술후 회복중에 

계십니다.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주       제; “증거의 삶”  “연중 제 4 주일 “     2010 년 1 월 31 일 

복음 묵상;  [루가 4,21-30] [예레 1,4-5. 17-19] [1고린 12,31-3,13] 

 [루가 4,21-30] 



 

    
 

 

   “넘어져 봐라  “ -- 전경일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중에서 -  
 

         

 

넘어져 봐라. 

산악인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정상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승진에서 미끄러지고, 실직을 하는 등 삶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 쓰라리고 아픈 경험은 어느 누구라도  

한 번씩은 겪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 봤으니 아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재산이 된다. 

 

•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순간 한번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시없는 교훈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마십시오. 

엄청난 재산을 얻는 순간이니까요. 

 

 

◇생활 의 지혜◇  
< 먹다 남긴 밥 보관 >  
남은밥을 1회분씩 나눠 랩이나 팩에 담아 밀폐한뒤 냉동시키면 밥맛이 변하지 않는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맛을 잃는다. 먹을때는 정종을 조금 뿌린다음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으면 
맛이 원래 그대로다 
 
< 양파껍질 벗길때 눈 안맵게 하려면 > 
양파껍질을 물속에서 벗기면 양파의 아릴프로피온이라는 휘발성 최루물질이 물에 흡수된다.  
또 양파를 차게한뒤 썰어도 눈물이 안나온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네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 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삼 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 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 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 
만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